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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인동초 그늘 아래 

(The Honeysuckle Bower c. 1609)

페테르 파울 루벤스 

(Peter Paul Rubens 1577 -1640)

캔버스에 유채 178 cm x 136.5 cm 

독일� 뮌헨� 알테피나� 코텍� 미술관

바로크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다작으로 유명했

다. 주로 역사와 신화의 세계를 모티프 삼아 왕성한 작

품 활동을 했으며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림 주문이 

넘쳐남에 따라 자체 공방을 차려 놓고 도제들과 함께 

그림을 제작하기도 했다. 그에 따라 루벤스의 작품은 유

럽 어느 나라 미술관을 가도 만날 수 있는데 대개 장대

한 스케일과 웅장한 아우라를 자랑하는 대작들이다. 넘

실대는 붓질과 찬란한 색채, 휘몰아치는 감정의 표현 등 

루벤스의 그림 앞에 서면 언제나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

감성에 휩싸이게 된다.

그에 비하면 그의 자화상과 초상화는 의의로 차분하

고 다정다감해서 가끔 같은 화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또 

하나의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. 루벤스가 32 세에 18세 

이사벨라 브란트와의 결혼 기념으로 그린 이 그림은 루

벤스 자화상의 그러한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. 

이탈리아에서 오랜 견습 기간을 보내고 고향 안트워프

에 돌아온 루벤스는 저명한 가문의 딸 이사벨라와 결혼

하게 된다. 이 그림은 그들이 신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

직후에 그려졌다고 전해지는데 한창 사랑의 기쁨에 빠

져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살뜰하게 그려냈다. 

인동초라고도 불리는 허니썩클은 그 가벼운 꽃잎과 

달콤한 향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과 삶의 가벼움을 상징

하는 꽃이다. 부부는 그 인동초 그늘 아래 앉아 포즈를 

취했다. 루벤스는 화려한 귀족의 차림새를 하고 남편의 

권위와 아내를 보호 할 의무를 나타내 듯 왼손으로 검을 

세워 들고 있다. 이사벨라는 홍조 띤 뺨에 미소를 지으며 

오른손을 살포시 남편의 손 위에 얹고 있으며 조신하게 

앉은 그녀의 자세는 남편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

는 듯하다. 인동초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 두 부부는 친

밀히 기대 앉은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하듯 두손

을 포개고 관객을 바라본다. 

루벤스가 활동하던 당시 17세기 부부 초상화는 통상

적으로 결혼이란 계약의 증거를 남기듯이 엄숙하게 그

려져‘결혼 증명사진’같은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. 사

랑을 그린 루벤스와 이사벨라의 부부 초상화는 유려하

고 감각적인 화면 속에 부부 사이의 다정한 대화가 들리

는 듯하다. 계약이 아닌 사랑, 의무가 아닌 헌신, 그리고 

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인동

초 그늘 아래 활짝 꽃피고 있다. 

 《김동백》  

▣ 오랜 시간, 주의 깊게 보아라.

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. 

무엇을 그린 그림인지, 어떤 소재들이 등장하는

지, 어떤 색깔을 써서 표현했는지, 구성은 어떻게 

되어 있는지,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, 질감 표

현은 어떻게 했는지, 작품의 크기는 어떤지, 인

물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, 인물의 표정

은 어떠한지, 빛의 사용은 어떠한지 등을 스스

로 묻고 답해야 한다. 회화라면 가까이에서도 보

고, 멀리서도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을 주

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.

예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

어야 한다. 그림이 자신의 감각에 즉각적이고 일

방적으로 호소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. 작품

의 비밀을 벗겨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들여야 

하는 것이다.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어떤 

설명하기 어려운 인상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.

▣ 상상하고 가정하면서 보아라.

제대로 보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팁은 상상하

고 가정하는 것이다. 인물의 얼굴을 파란색으로 

칠한 그림이 있다면,‘만약 이 얼굴이 빨간색이

었다면, 노란색이었다면, 흰색이었다면 어떤 느

낌을 주었을까?’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. 그

리고 작가가 왜 굳이 파란색을 선택했을지, 그것

이 이 그림만의 독특한 느낌을 형성하는데 어떻

게 기여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. 거친 필선이 

아니라 가는 필선이었다면, 크기가 3배로 크거

나 5배로 작았다면, 철이 아니라 비누를 사용했

더라면, 배치가 달라졌더라면, 빛이 위에서 들어

왔더라면, 캔버스가 아니라 자수로 만들어졌더

라면……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.

예술은 결국 그 자체의 감각적 언어와 생생한 

체험으로 어떤 주장을 전달한다.

그림 감상하는 두 가지 팁


